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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회는 어렵지 않습니다. 관리가 목회입니다.  섭리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관리가 제일 큽니다. 관리는 크게 

지도자 관리와 평신도 관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쪼개면 더 많이 나옵니다. 장년부 관리 따로 해야 되고 중고

등부 관리 따로 해야 되고 또 대학부, 유초등부, 청년부 관리 따로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지도자관리 따로 하

고. 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. 인원이 많지 않으니 머릿속에 외우고 해야 됩니다. 부지런히 뛰고 달

리면 됩니다.  잘 조절해서 관리하고 말씀도 잘 연구해서 전해주고 그러면 목회 잘 할 수 있습니다. 몇 가지  

가지고 하는 것입니다. 잘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. 운전할 때도 운전 잘 하는 법이 있습니다. 몇 가지 원리가 

있습니다. 그래서 20년 30년씩 운전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. 목회도 잘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으니 

지도자들이 늘 머릿속에 넣고 하면 됩니다. 

알긴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그것은 이제 자기가 밤을 새워가며 연습을 해야 합니

다. 생활 속에서 하든지, 청중 속에 들어가서 하든지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지도자들과 잘 의논해서 같이 하고 

골고루 계속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. 집에서 돼지 관리하고 토끼 관리하고 닭 관리하듯 돌아가면서 계속 빠지

지 않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. 한 가지로만 관리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시간을 정해놓

고 해나가야 합니다. 

전도하는 사람도 관리하고 강사도 관리하고 강사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고 그래서 아주 최고 감독이 되어서 

애들 잘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. 이걸 못하면 목회를 못하는 것입니다. 꼭 연구를 해야 됩니다. 군대에서

도 별 네 개짜리 장군 밑에도 사람이 몇 명 없고 별세 개짜리 장군도 부하가 네 명인가 다섯 명인가 밖에 없

습니다. 그들만 다스리면 그들이 밑으로 자기 부하들 다스립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맡겼

습니다. 그러니 부지런히 뛰고 달리고 해야 합니다. 너무 부담스러우면 각 부서별로 맡겨서 그들이 하도록 하

십시오. 그것이 목회입니다. 

중고등부를 관리할 사람은 위의 중앙이 아니고 밑의 사람들이 해야 중고등부가 불어납니다. 잘 해서 잘 하면 

자꾸 불어나고 못하면 안 불어납니다. 중고등부는 각 도시마다 구름같이 많이 몰려다닙니다. 내가 옛날에 중

고등부 할 때 산골짜기라서 중고등부가 없었습니다. 8,9명밖에 없었는데 내가 40명까지 했습니다. 나중에 보

니 6키로 떨어진 곳에서도 왔었습니다. 소문 듣고 왔었는데 나는 몰랐습니다. 

그 후에 150명까지 했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기질이 있었습니다.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. 쫓아 다

닌게 아니고 말씀을 잘 전해주니까 계속 온 것입니다. 좋으니까 소문 듣고 계속 온 것입니다. 

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사회생활을 해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길을 가다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

다. 산을 타도 3000미터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고 100미터를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야 되고 하지 않

습니까?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걸 조절하듯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. 

그림 그리는 사람은 작품 몇 장 가지고 유명해 집니다. 나도 황새 그림 하나 갖고 그렇게 유명해 졌습니다. 

사진은 수백 장, 수천 장을 찍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. 나중에 끝난 다음에 ‘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구

나.’ 하고 그때서야 깨닫습니다. 인생도 다 살은 다음에 인생 찾으면 살아갈 날이 없습니다. 살 수 있는 길이 

없습니다. 시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 깨닫고 온 사람은 인생을 뜻있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. 

자식들 잘 신경 쓰고 어렸을 때 부지런히 잘 가르쳐야 됩니다. 자꾸 길러야 합니다. 제주도 분재원 가보면 30

년 동안 길러서 세계적인 분재 나무가 된게 있습니다. 이것을  산에서 캐올 때 수고했다고 일꾼들 밥 한 그릇 

줬다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나무가 되었습니다. 

사업은 막 벌리면 안 됩니다. 진짜 잘 봐야합니다. 가랑이 벌려보십시오. 찢어지지 않습니까? 요가를 해서 전

문가들이 된 다음에 찢는 것입니다. 그렇듯 사업도 전문가가 되었을 때 벌려야지 어렸을 때부터 벌리면 안 됩

니다. 잘 못하면 다 찢어져 버립니다. 섭리사도 조금씩, 조금씩 방에서 한명씩, 한명씩 가르쳐서 이렇게 된 것

입니다.


